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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에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하여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당 0.98명(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을 기록하여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인 1.7명 보다 낮으며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출

산율을 보이고 있다(OECD, 2017). 한국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등을 중

심으로 하였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형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일과 자녀양

육을 모두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 등을 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낮다. 기존의 정책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기업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까지의 출산율을 볼 때, 다른 환

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 여성들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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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f Korean working mothers for children and their 

future desire for child birth. This study examined multiple-role efficacy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for their children and future desire for child birth by Korean working mothers having more than 

one pre-school aged chil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multiple-role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and desire for child birth by working mothers. On-line and off-line survey data from 291 

Korean working mothers with more than one pre-school aged child was used for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SW 18.0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by AMOS 20.0 program. Results showed that ambivalence for children of working 

mothers having pre-school aged children had no direct influence on future child birth desire. However, their 

ambivalence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future child birth desire through multiple-role efficacy and multiple-

role efficacy by working mothers had significant effect on child birth desire. In conclusion, the working mothers’ 

multiple-role efficacy had a mediation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for children and desire of 

child birth.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or designing a policy to counter low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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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신, 최명애

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Lee, 2005; Lee, 2011), 직업관련 변

인(Lee, 2011; Park & Kim, 2008), 경제적 변인(Shin, 2008; 

Lee, 2005), 사회문화적 및 정책적 변인(Lee, 2011; Seon & 

Jo, 2019), 가족관계적 변인(Jeong & Jin, 2008; Song & Lee, 

2016), 그리고 심리적 변인(Shin & Bang, 2009; Lee, 2011)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

한 개인적 차원의 변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심

리적 환경의 영향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여성들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심리적 영향요인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여전히 자녀출산율은 낮으며 특

히 첫 자녀 이후 다음자녀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

미 출산을 경험한 영아기 한 자녀 어머니를 저출산 정책의 핵심대

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선행연구자들(Kim & Lee, 2018; 

Lee et al., 2014)의 지적이 있다. 첫 자녀의 경우는 출산의지에 사

회규범적 영향이 크지만 둘째자녀의 출산부터는 선택적이므로 이

들의 출산의지에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여겨

진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일가정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에 대한 죄책감 

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Kim et al., 2013; Lee & Sohn, 2013),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 중에서도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의 다음자녀 출산의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취업모의 경우 다음자녀 출산의지

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

을 지적하고 있다(Bratti & Tatsiramos, 2012; Lee et al., 2014; 

Park, 2008). 물론 가족은 직업세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켜주

고 애정과 지지의 근원으로도 작용하지만 취업여성들은 가족관계

에서 애정이나 상호지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긴

장, 실망, 불쾌함과 같은 갈등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Guo et al., 

2013). 따라서 취업모의 출산의지를 고려할 때는 가족관계의 긍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Hogerbrugge & Komter, 2012). 특히 한국여성들

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

관이 강조되어져 왔으므로(Jin, 2019; Lee, 2011) 현재 자녀를 양

육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

적 및 부정적 인식이나 정서는 향후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에는 긍

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같은 대상

을 향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는(Lüscher & 

Pillemer, 1998) 취업모의 양가감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관계 내의 양가감정에 대한 연구는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기존의 결속 또는 갈

등의 이원론적인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는 Lüscher와 Pillemer의 

주장으로부터 시작하였다(Lüscher & Pillemer, 1998). 취업모는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을 동시에 요구받는데 이들의 균형 잡힌 양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느끼므로(Kang et al., 2019; Seon & Jo, 2019) 이들의 

심리상태는 양가적일 수 있다. 일과 자녀의 양립(Lee, 2011)이나 

자녀양육을 포함한 일가정갈등(Song & Lee, 2016)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

의 역할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내면의 갈등이 둘째 

아이 계획에 장애요소가 된다(Han, 2014)는 취업모의 보고에 근

거해 볼 때, 취업모는 자녀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심리

적 요인이 향후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론적 배경

출산의지는 미래의 출산 가능성에 대한 의사로 자녀를 출산하

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을 의미한다(Song & Lee, 2016). 이는 출

산행동 이전에 이루어진 의지이며 출산 행동을 의도적으로 실현

하고자 하는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내면의 의사(Seon & Jo, 2019)

이므로 인지나 정서와 같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여

겨진다. 기존 연구들(Quesnel-Vallée & Morgan, 2003; Spéder 

& Kapitány, 2009)에서 출산의지는 출산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취업모의 출산의지에 대한 접근은 향후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모의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모두 요구받는 

취업모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양육효능

감(Kim & Lee, 2018), 자녀가치관(Jin, 2019; Lee, 2011),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녀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Han, 

2014; Jin, 2019; Lee et al., 2014)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심

리적 요인들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데 이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모

두 포함하고 있어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상태가 양가적임을 

시사한다. 

가족관계 내에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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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가적 관점(Lüscher & Pillemer, 1998)이 소개되면서 최근

까지 가족 연구에서 양가감정의 개념이 유용한 틀로써 소개되고 

있다(Birditt et al., 2010; Cooney & Dykstra, 2013; Suitor et 

al., 2011). 기존연구들에서 양가감정은 두 가지 다른 종류로 접

근되었다. 사회적 양가감정(sociological ambivalence)은 사회구

조적 수준에서 지위, 역할, 규범들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규범

적인 기대의 결과로써 발생하게 된다. 행동에 대해 모순적인 기

대가 요구되는 역할이나 지위를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규범에 동의하도록 하는 압력이 양가감정을 만들어낸다

(Connidis & McMullin, 2002; Fingerman et al., 2008; Guo 

et. al., 2013). 예를 들어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양육해야하지만 동시에 가정에서와 별개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압력으로 인해 양가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심리적 양가감정(psychological ambivalence)은 개

인적 수준에서 인지, 정서, 동기 측면의 주관적 모순을 경험하는 

것으로 같은 대상을 향해 동시에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을 말한다(Guo et. al., 2013; Lowenstein, 2007). 예를 들어 취

업모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봐야한다는 부담감으로 직장일에 몰

입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제공하는 지지를 통해 정서적

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을 받기도 한다(Noh et al., 2012). 따라서 자녀는 취업모에게 긍

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양가감정은 사회구

조와 개인의 행위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는 

Connidis & McMullin (2002)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취업모에

게 요구되어지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다중역할의 어려움은 결국 

이들의 개인적 수준의 양가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 내에서의 양가성은 부모자녀관계에서 개인들의 양

가감정을 증가시킨다. Pillemer 등(2019)은 세대 간 양가감정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양립할 수 없는 규범적 기대가 충돌하는 경

우, 부모자녀 간 가치가 다른 경우, 젠더 차이, 그리고 부모의 건

강악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부모가 건강악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여 자녀의 독립적 욕구가 충족되

지 못하는 경우나 의존적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취업모에게 사회

에서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규범적 기대가 

충돌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양가감정에 대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관계 내 구성원들의 의존

과 독립의 욕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개인의 양가감

정이 증가한다. 노부모와 중년성인 자녀의 관계에서 노부모의 의

존성이 증가하여 중년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이나 돌봄을 많이 제

공하는 경우나 노부모가 과잉간섭을 통해 중년자녀의 독립의 욕

구를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증

가한다(Lendon et al., 2014; Mun & An, 2016; Willson et al., 

2003). 또한 성인자녀와 중년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을 성취해

야 하는 성인자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어머니

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게 나타난다(Choe & An, 2019). 부모자녀 

관계에서 서로의 의존과 독립욕구가 갈등하는 상황이 양가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면,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

우 의존성이 높은 자녀에 대한 전적인 양육 제공이 기대되는 동시

에 직업인으로서 독립적인 성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모순적인 사

회적 기대가 취업모에게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양가감정을 발

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부모자녀관계나 중년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가감정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출산의지와 관련하여 양가감정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

은 부족하지만, 취업모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잘 나

타내는 개념인 일가정갈등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취업모들의 양가적 심리상태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개인

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과 가정에서 다양한 역

할을 하는 것이 역할 내 갈등을 일으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

하게 하며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일가정갈등의 개념(Greenhaus 

& Parasuraman, 1999)은 가정과 직장에서 한 역할의 경험이 

다른 역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일가정양립(Greenhaus & 

Powell, 2006)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일가정갈등 및 양립과 같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들은 자녀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지만 자녀양육의 부담이나 죄책감 등도 경험하는 취업

모의 심리적 양가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에서 떠

났다가 재취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직접적 돌

봄의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일

가족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출산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Lee & Sohn, 2013)는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양가감

정과 출산의지 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여성의 일가정갈등 또는 일가정양립과 출산

의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Lee, 2011; Seon & Jo, 2019; Song 

& Lee, 2016)은 일가정갈등 또는 양립을 출산의지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같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Seon & Jo, 

2019)으로 접근하거나 배우자와의 역할분담과 같은 가족관계 영

향에 대한 매개변인(Song & Lee, 2016)으로 접근하여 취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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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중역할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심리상태가 출산의지에 직

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

고 일가정갈등 또는 일가정양립을 각각 살펴보기보다는 이에 대

한 개인의 동시적 정서반응인 취업모의 양가감정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심리상태를 반영한

다고 여겨진다. 한편 배우자의 역할분담과 같은 일자녀양육양립

이 높더라도 출산의지가 낮거나(Lee, 2011) 부부관계의 불평등

이 출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Lee, 2005), 여

성의 일가정갈등이 출산의도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

(Shreffler et al., 2010) 기존의 선행연구들(Jeong & Jin, 2008; 

Kunzler, 2002; Park, 2008)과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일가정갈등 또는 양립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

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

의 양가감정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가정갈등이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에 미

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Kang et 

al., 2019)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이 높

게 나타났다(Choe, 2015).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양육효능감(Lee 

& Seo, 2009)은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과 관련된 과

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36개월 이

하 한 자녀 어머니들의 후속출산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8). 또한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관

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부담감 및 양육죄

책감 등이 출산의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Ma, 

2008)를 볼 때, 취업모가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다양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인 다중역할 효능감(Yang & 

Lee, 2015)이 높다면 출산의지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역할효능감(multiple-role efficacy)이란 취업여성이 직업

세계와 가정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의미를 두

고 자신감과 유능감, 뿌듯함 등을 지각하는 것이다(Yang & Lee, 

2015). 이는 Marshall과 Barnett (1993)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

과 가정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중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체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반영한다. 양가

감정과 다중역할 효능감과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중년 직장여성의 일가정갈등이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Kang et al., 2019) 일가정양립 및 일가정균형이 양육효능감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Yun & Kim, 2019; 

Ha & Jeong, 2017)을 볼 때 자녀에 대한 취업모의 양가감정이 

이들의 다중역할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이 후속출산의

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Lee, 2011; Lee et al., 2014; Seon 

& Jo, 2019)에 근거하여 이들을 통제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취업모의 양가감정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역할효능감이 매개할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

으로 하였고 취업모의 양가감정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

중역할효능감이 매개하는가? 하는 연구문제에 접근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동

시에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혼 취업여성이다. 연구대상 표집은 온

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편의표집 방식으로 추출되

었는데, 온라인은 인터넷 워킹맘과 직장맘 커뮤니티를 통하여 설

문하였고 오프라인은 대구광역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5곳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오프라인 

설문지 145부와 온라인 설문지 170부로 총 315부를 회수하였으

며, 연구대상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를 제외한 29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34.32세로 20대 12.4%, 30대 75.9%, 40대 11.7%이다. 자녀의 

수는 1명이 61.5%로 가장 많았고, 2명 34.4%, 3명 4.1%로 나타

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5.8%, 전문대 졸업 13.7%, 대

학교 졸업 68.7%, 대학원 졸업 이상 11.7%로 나타났다. 직업은 

관리·사무직 46.0%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연구직 31.6%, 서

비스·판매직 10.7%, 기술·기능·숙련직 3.4%, 기타 3.4%, 생

산·노무직 1.7%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은 400만원-600

만원 미만 41.2%, 600만원-800만원 미만 27.8%, 200만원-400

만원 미만 18.6%, 800만원 이상 6.5%, 200만원 미만 3.1%, 

1,000만원 이상 2.7% 순이었다. 근무를 하는 동안의 주 양육돌

봄형태는 보육·교육기관이 49.8%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

고, 친정부모 31.3%, 시댁부모 6.5%, 육아도우미 5.8%, 배우자 

5.5%,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Vol.58, No.3, August 2020: 391-400 | 39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취업모의 양가감정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다중역할 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1)양가감정

양가감정은 간접측정과 직접측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값을 함께 사용하였다. 간접측정은 Mun과 An (2016)의 연구에

서 번역한 Guo 등(2013)과 Birditt 등(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

다. 척도는 긍정 4문항, 부정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 차원을 나타내는 4문

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 

차원 4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적 관계임을 나타낸다. 

양가감정 점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Thompson 공식(Fingerman 

et al., 2008; Lendon et al., 2014)을 사용하였다. 계산 공식은 

‘양가감정=(긍정+부정)/2-｜긍정-부정｜+1.5’이며, 공식의 앞

부분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가 강해야 높은 양가

감정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뒷부분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인 감정의 정도가 비슷할 때 양가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계산된 점수의 값이 클수록 자녀에 대해 더 큰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접측정은 부모와 자녀의 양가감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Pillemer & Suitor (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Mun과 An (2014)

이 수정한 척도 9문항과 Zygowicz (2006)의 척도 13문항을 사용

하였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자녀가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자녀를 향한 나의 감정은 모순

적이다.’ 등이 있다. 역채점 후 모든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가감정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91로 나타났다.

2) 다중역할 효능감

다중역할 효능감은 Yang과 Lee (2015)의 다중역할로 인한 긍

정적 효과에서 다중역할 효능감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의 예로는,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 것은 

나를 더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

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중역할 효능감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93로 

나타났다.

3) 출산의지

출산의지는 출산태도와 출산계획을 묻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 

출산태도는 현재 또는 미래의 출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묻는 

단일문항으로 응답범주는 ‘매우 부정적’(1점)에서 ‘매우 긍정적’(4

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출산계획은 향후 자녀를 출

산할 계획을 묻는 단일문항으로 응답범주는 없음(0점), 1명(1점), 

2명(2점), 3명(3점), 4명이상(4점)으로 구성하였다. 두 문항의 합

산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출

산의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63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은 

양육환경을 구성하는 요인들이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Sohn, 2012), 어머니의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므로(Lee et. al., 2014; 

Lee, 2011; Seon & Jo,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여 살

펴보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PASW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ver. 20.0(IBM Co., Armonk, NY, USA)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델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c2 test statistics,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추정치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검증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취업모가 보고한 직접양가감정과 간접양가감정, 다중역할 효

능감 및 출산의지의 평균은 Table 1과 같다. 직접양가감정의 최

소값은 1, 최대값은 4.45, 평균은 2.58로 취업모의 직접양가감정

은 중간값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양가감정의 최

소값은 –2.50, 최대값은 19, 평균은 6.88로 나타났다. 다중역할 

효능감은 최소값 1, 최대값 5, 평균은 3.37로 중간값보다 다소 높

았고, 출산의지의 최소값은 .50, 최대값 3.50, 평균은 1.32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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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양가감정, 다중역할 효능감과 출산의지 간의 관계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2). 그 결

과, 양가감정은 다중역할 효능감(r=-.14, p＜.01) 및 출산의지

(r=-.12, p＜.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역할 효능감과 출산의지(r=.18, p＜.01)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²=8.30*(p＜.05), NFI=.97, TLI=.90, CFI=.98, RMSEA=.06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구조모델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4 및 Figure 1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가감정은 

다중역할 효능감(b=-.17, p＜.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중역할 효능감은 출산의지(b= .12,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감정은 출산의지(b= 

-.07)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취업모가 양가감

정을 더 적게 경험할수록 다중역할 효능감이 높아지며, 다중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3. 매개효과 검증

양가감정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부트스트랩핑 방식을 이용하였고, 검증을 위해 5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양가감정이 다중역

할 효능감을 거쳐 출산의지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양가감정이 다중역할 효능감의 매개에 

의해 출산의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향후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역할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취업모의 연령, 소득수준, 학력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Variable Mean(SD) Minimum Maximum Skewness Kurtosis

Direct ambivalence 2.58 (.67) 1.00 4.45 -.28 -.54

Indirect ambivalence 6.88 (5.50) -2.50 19.00 .09 -.79

Multiple-role efficacy 3.37 (.86) 1.00 5.00 -.30 -.11

Desire for child birth 1.32 (.57) .50 3.50 .62 .07

Table 2.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 1 2 3

1. Ambivalence 1

2. Multiple-role efficacy -.14* 1

3. Desire for child birth -.12* .18** 1

*p<.05, **p<.01

Table 3. Fit Indices in the Structural Model

c2 df NFI TLI CFI RMSEA

8.30* 4 .97 .90 .98 .06

*p<.05

Table 4. Structural Model‘s Analyzed Result

Variables B b SE CR
Ambivalence → Multiple-role efficacy -.26 -.17* .11 -2.51

Multiple-role efficacy → Desire for child birth .16 .12* .08 2.03

Ambivalence → Desire for child birth -.14 -.07 .14 -1.0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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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통제하고 양가감정과 출산의지, 다중역할 효능감의 관계

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모의 자녀에 대

한 양가감정이 향후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역할 효능감

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과 다중역

할 효능감, 그리고 출산의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가감

정은 출산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중역할 효

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

재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자신이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중역할 효능감을 낮

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갈등과 일가정

양립이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Ha & 

Jeong, 2017; Kang et al., 2019; Yun & Kim, 2019)와 유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가정갈등과 양립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과 정서를 동시에 느끼는 양가감정이 자

신의 다양한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인 다중역

할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서로 상반된 감정이 갈등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발생하

므로 갈등만 경험할 때보다 오히려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Lee, 2013). 따라서 

취업모의 양가감정이 다중역할 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는 사

회구조적으로 취업모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양가감정에 대한 관

심을 통해 취업모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 

특히 사회적 양가감정에서 연결되어지는 취업모의 심리적 양가

감정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들의 양가감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의 사용으로 중재한다는 선행연구결과(Mun & 

An, 2019)를 근거로 볼 때, 인지적 및 정서적 측면의 주관적 모

순인 양가감정을 조절하는데 인지적 정서조절의 사용이 효과적

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중역할 효능감이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향후 후속출산의지를 증진한

다는 Kim과 Lee (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양육스트레스

와 양육부담감 및 양육죄책감 등이 출산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선

행연구(Ma, 2008)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취업모

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인 다중역

할 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취업모의 출산의지에 대한 기존연구

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요인과 직장근무환경요인, 정책지원 

요인 등 거시적 차원 중심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다중역할 효능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방향에서 가

임여성 개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 할 수 

Figure 1. Structural model. 
*p<.05

Table 5. Bootstrapping Indirect Effects

Variable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Two tailed significanc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Ambivalence → Desire for child birth -.02* -.07 -.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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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양가감정과 출산의지의 관계를 다중역할 효능감이 매개하는 

본 연구결과는 양가감정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이 다중역할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의해 사라진 것이므로 취업모

의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들

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높

여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취업모가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

움을 경험하고 스스로에 대한 기대나 신념이 낮아질 수 있지만 역

할수행에 방해되는 인지적 및 정서적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

대화시켜 주는 등의 다중역할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Noh 등(2012)의 연구에서 언급

한 마인드세팅 인지전략 등을 사용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확대하

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이들이 일과 가

정에서 느끼는 역할 갈등과 강화라는 분리된 차원의 정서를 양가

감정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다중역할 효능감과 출

산의지의 관계를 통해 취업모의 다중역할 효능감의 중요성을 확

인하였고 출산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거시적 차원

에 더해 미시적 차원의 시각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미취학아동을 둔 전일제 취업모를 연

구대상으로 제한하여 미취학 자녀가 있음에도 근무가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져야 하므로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어 연구대상자의 소득 등에 편향성

이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는데 오프라인의 경우는 한 지역에만 집중되었다는 한계도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

의 결과는 관심변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에서 출

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

준을 통제한 연구결과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통

계학적 배경을 가진 취업모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Declaration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References

Birditt, K. S., Fingerman, K. L., & Zarit, S. H. (2010). Adult children’s 

problems and successes: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5(2), 145-153. https://doi.org/10.1093/

geronb/gbp125

Bratti, M., & Tatsiramos, K. (2012). The effect of delaying motherhood 

on the second childbirth in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 

25(1), 291-321. https://doi.org/10.1007/s00148-010-0341-9

Choe, H. J. (2015). Children’s temperament, working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social support factors, fac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their impact on the subsequent birth plan.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 , 89-114.

Choe, M. A., & An, J. S. (2019). Study about ambivalence of middle-aged 

mothers and unmarried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 

24(3), 59-76. https://doi.org/10.21321/jfr.24.3.59

Connidis, I. A., & McMullin, J. A. (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64(3), 558-567.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558.x

Cooney, T. M., & Dykstra, P. A. (2013). Theories and their empirical 

support in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in adulthood. In M. A. Fine & F. D. Fincham (Eds.), Handbook of 

family theories: A content-based approach (pp. 356-378). New 

York:Routledge/Taylor and Francis.

Fingerman, K. L., Pitzer, L., Lefkowitz, E. S., Birditt, K. S., & Mroczek, D. 

(2008). Ambivalent relationship qualities between adult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both parti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3(6), 362-371. https://doi.org/10.1093/geronb/63.6.P362

Greenhaus, J. H., & Parasuraman, S. (1999). Research on work, family, 

and gende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G. N. Powell 

(Ed.), Handbook of gender and work(pp.391-412). Sage Publications, 

Inc. https://doi.org/10.4135/9781452231365.n20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https://doi.org/10.5465/amr.2006.19379625

Guo, M., Chi, I., & Silverstein, M. (2013). Sources of older parents’ 



Vol.58, No.3, August 2020: 391-400 | 399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취업모의 양가감정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 다중역할 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ambivalent feelings toward their adult children: The case of rural 

China.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8 (3), 420-430. https://doi.org/10.1093/geronb/

gbt022

Ha, K. N., & Jeong, M. J. (2017).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work-

family balance, resilience, job satisfaction, parenting self efficacy, and 

happiness of double income couples with 3-5 years old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 22(1), 111-134. https://doi.org/10.21321/

jfr.22.1.111

Han, J. Y. (2014). The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mother’s 

intention to give birth to the secon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Hogerbrugge, M. J., & Komter, A. E. (2012). Solidarity and ambivalence: 

Comparing two perspectives o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using longitudinal panel data.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7(3), 372-383. https://

doi.org/10.1093/geronb/gbr157

Jeong, H. E., & Jin, M. J. (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31(1), 147-164.

Jin, G. S.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ir follow-up childbirth.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2), 175-192.

Kang, M. S., Ryu, E. J., & Lee, S. K. (2019). The influence of the work-

family conflict on the meaning of life in middle-aged married female 

worke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iency. Family and Culture , 31 , 110-138. https://doi.org/10.21478/

family.31.3.201909.004

Kim, M. N., & Lee, S. E. (2018). The effect of mothers’ child care services 

satisfaction and parental efficacy on fertility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 focusing on mothers with single child under 36-months-

ol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 22(3), 

123-144.

Kim, N. H., Lee, E. J., Kwak, S. Y., & Park, M. R.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88-200.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88

Kunzler, J. (2002).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Problems and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2 , 252.

Lee, G. H., & Seo, S. J. (2009).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3), 87-

102.

Lee, H. O. (2011). Analyzing determinants of Korean women’s birth 

behavior.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 11(1), 99-132.

Lee, I. S.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57(4), 

67-90.

Lee, J. R., & Sohn, S. H. (2013). Mothers` work-family conflict in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The role of resourc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work and child car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 18(1), 93-114.

Lee, J. W., Yu, H. M., & Kim, M. J. (2014). Factors influencing second 

childbirth plan of working women with a preschooler.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 8(1)47-80.

Lee, S. S. (2013). A study on ambivalence of elderly parents toward their 

adults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6), 633-647. 

https://doi.org/10.5934/kjhe.2013.22.6.633

Lendon, J. P., Silverstein, M., & Giarrusso, R. (2014). Ambivalence in older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Mixed feelings, mixed measur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76 (2), 272-284. https://doi.

org/10.1111/jomf.12101

Lowenstein, A. (2007). Solidarity–conflict and ambivalence: Testing two 

conceptual frameworks and their impact on quality of life for older 

family member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2(2), 100-107. https://doi.org/10.1093/

geronb/62.2.S100

Lüscher, K., & P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60 (2), 413-425. https://doi.

org/10.2307/353858

Ma, M. J.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s. Parent Education 

Research,  5(1), 75-116.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 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 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https://doi.org/10.1002/1520-6629(199301)21:1<64::AID-

JCOP2290210108>3.0.CO;2-P

Mun, J. H., & An, J. S. (2014). The ambivalence of adult children toward 

elderly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34(2), 

409-429.

Mun, J. H., & An, J. S. (2016). The mediation effects of ambivalence for 

elderly parents on the relations among dependence and intrusiveness 

of elderly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childre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3), 227-238. https://doi.org/10.6115/fer.2016.018

Mun, J. H., & An, J. S. (2019).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8 (3),  247-258. https://doi.org/10.5934/

kjhe.2019.28.3.247



400 | Vol.58, No.3, August 2020: 391-400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안정신, 최명애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8). Population trend survey . Retrieved 

January, 2018 from http://www. kostat.go.kr/ 

Noh, S. S., Han, Y. J., & Yu, S. K. (2012). What is like to as a ”working-

mom”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 

24(2), 365-395.

OECD. (2017). Family Database, from http://stats.oecd,org/

Park, S. H., & Kim, S. H. (2008). Low birth rate causes of female workers 

and women-friendly labor market policy . Seoul:Korea Labor Institute.

Park, S. M.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31(1), 

55-73.

Pillemer, K., & Suitor, J. J. (2002). Explaining mothers’ ambivalence 

toward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64(3), 

602-61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602.x

Pillemer, K., Suitor, J. J., & Baltar, A. L. (2019). Ambivalence, families and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3(1), 9-22. https://doi.

org/10.1332/239788218X15411705587594

Quesnel-Vallée, A., & Morgan, S. P. (2003). Missing the target? 

Correspondence of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5-6), 497-525. https://doi.

org/10.1023/B:POPU.0000021074.33415.c1

Seon, M. J., & Jo, S. M. (2019). The influence of married working 

women’s work and family related factors on the willingness to have 

the second child: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about sex discrimination culture in the workplac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35(2), 5-35.

Shin, H. Y., & Bang, E. R. (2009). Individual values on childbirth 

and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0), 123-136.

Shin, Y. J. (2008).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burden of childcare and 

education on childbir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28 (2), 

103-134.

Shreffler, K. M., Pirretti, A. E., & Drago, R. (2010). Work–family conflict 

and fertility intentions: Does gender matte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 31(2), 228-240. https://doi.org/10.1007/s10834-010-

9187-2

Sohn, S. M. (2012).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31-357.

Song, Y. M., & Lee, S. J. (2016). The effect of couple’s role division on the 

childbrith will in the married female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 52 , 401-430. https://doi.

org/10.16975/kjfsw.2016..52.013

Spéder, Z., & Kapitány, B. (2009). How are time-dependent childbearing 

intentions realized? Realization, postponement, abandonment, 

bringing forward.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 25 (4), 503-523. https://doi.org/10.1007/s10680-

009-9189-7

Suitor, J. J., Gilligan, M., & Pillemer, K. (2011).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n later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 

66(6), 769-781. https://doi.org/10.1093/geronb/gbr108

Willson, A. E., Shuey, K. M., & Elder Jr, G. H. (2003).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to aging parents and in law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65(4), 1055-1072. https://doi.org/10.1111/j.1741-

3737.2003.01055.x

Yang, H. J., & Lee, G. H.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for measuring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multiple roles on 

employed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 20(1), 

25-54. https://doi.org/10.18205/kpa.2015.20.1.002

Yun, J. M., & Kim, S. L. (2019, 5). The effects of mothers’ work-hone 

balance and social supports on their parenting efficacy: focused on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in May of 

2019, Seoul, Korea.

Zygowicz, S. D. (2006). Interpersonal complementarity and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USA.


